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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필리핀) 7월 현지 관광정책 및 시장동향

’26. 7. 28.(화) / 마닐라지사

◈ 필리핀 관광부, 하반기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 추진 등 지역 관광 활성화에 집중

◈ 필리핀 항공 대규모 항공기 도입 추진 등 항공 인프라 확장 및 시스템 정비

◈ 하반기 최대 규모 여행박람회 Travel Madness Expo 2026 개최

1. 관광정책 동향

○ 필리핀 관광부, 하반기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 추진 등 지역 관광 활성화에 집중

• 필리핀 전역의 호텔, 여행사, 항공사에서 3,000건 이상의 여행 상품을 선별하고 할

인 제공하는 필리핀 관광부(DOT) 주도 새로운 국내 관광 캠페인 '더 사랑하기

(Discover More to Love)'이 7월부터 11월간 운영됨

• 본 캠페인은 정부가 지역 기반 소규모 관광 기업과 여행사를 지원함과 동시에 국내

여행 비수기 기간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새롭게 시도하는 마케팅의 일환으로써, 하

반기 지역 관광 활성화에 집중하는 필리핀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음

• 캠페인 진행 방식은 관광부 사이트를 통해 직접 인증, 선별된 기업과 소비자를 연

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, 관광부는 6월 말 필리핀 관광 박람회 기간 동안 홍보를 

시작으로 하반기 동안 국내여행이 장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
• 필리핀 국민의 국내여행 수요 증가로 해외여행 수요가 부분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을 

염두에 두고 마닐라지사는 하반기 단체여행객 대상 가족친화 상품 등 신규 테마상

품 개발에 집중하고, 개별관광객 대상으로는 고소득층 등 유력 소비자 대상 협업 

및 글로벌 여행사 공동 방한상품 할인판촉전 캠페인을 추진 중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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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항공업계 동향

○ 필리핀 항공 대규모 항공기 도입 추진 등 항공 인프라 확장 및 시스템 정비

• 필리핀 항공이 보잉 787-10 15대와 에어버스 A350-1000 9대를 도입하는 대규모 

기단 확장을 추진함. 관계자들은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항공기를 인수하는 것이

라고 밝혔으며, 이는 올해 초 대규모 New Manila International Airport 등 정부의 

신규 공항 개발 계획 추진과 더불어 필리핀 항공의 oneworld 얼라이언스 가입에 

맞춰 국제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됨

• 한편, 화산재나 태풍과 같은 기상악화 상황에 대한 정부 및 항공업계의 안전 중심의 

항공 운영 정책도 체계를 갖춤. 필리핀 민간항공청(CAAP)은 지난 7월 10일 태풍 

접근에 따라 항공사들과 협조하여 운항을 조정하였음. 이후 태풍 ‘Inday(Bavi)’의 영

향으로 국제선 10편, 국내선 항공편 88편을 세부퍼시픽, 필리핀 항공 등이 사전 취

소하였으며, 이에 대해 수수료 없이 예약 변경 또는 항공권 환불을 제공함. 같은 일

자 화산 분화로 인한 화산재가 항공기 엔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필리

핀 항공은 일부 노선을 취소하고 승객 대상 추가 비용 없이 여행 일정을 재조정 할 

수 있도록 안내함

3. 여행업계 동향

○ 하반기 최대 규모 여행박람회 Travel Madness Expo 2026 개최

• 일본, 대만, 홍콩,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179개 전시업체가 참여하는 하반기 최대

의 하반기 필리핀 최대의 여행박람회 Travel Madness Expo 2026(7.10.~12.)에 

한국관광공사 마닐라지사가 참가, 한국관광 홍보관을 운영함과 동시에 현지 아웃

바운드 여행업계 20여 개사와 공동 방한상품 판촉, 현장 세일즈 건수 6백건 이상

을 기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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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이번 행사에서 한국관광 홍보부스는 경기도, 경기관광공사, 서울시, 인천시, 강원

도, 충청북도 등 6개 지자체, RTO 및 마닐라비자센터가 공동으로 참가하였으며, 

지역관광 활성화와 비자편의 정책 홍보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음. 한편, 메인스테

이지에서 K뷰티 체험기, 방한비자 발급 노하우 등 새로운 주제의 인플루언서 토크

쇼가 펼쳐져 현장 방문객 대상 방한관심도를 제고하고 실제 방한상품 구입으로 연

결될 수 있도록 함.

• 한편, 현지 여행업계 의견에 따르면 발생 태풍 Bavi와 Kanlaon 화산 분출 등 자연

재해 영향에 따른 여행심리 위축, 해외여행 취소·연기 등 수요 변동 및 역대 최대 

수준의 고환율 등으로 인해 필리핀 관광객의 전반적 아웃바운드 수요 감소, 7~8월  

비수기 기준 방한상품 예약 실적이 전년 동기간 대비 저조한 추세라고 밝힘

4. 경쟁국 동향   

○ 주요 경쟁국 데이터 근거, 필리핀 아웃바운드 전반 작년대비 상승 

•  지속되는 경제 고성장으로 필리핀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아

시아 인접국 위주 아웃바운드 성장하고 있으나 최근 중동 사태와 더불어 비자 예

약 슬롯 부족 문제 등 비자예약 접수에 어려움이 있었던 일본의 성장세는 주춤하

고, 싱가포르와 홍콩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

 ※ '25년 대비 '26년 주요 국가 방문 필리핀 관광객 수 

구분 한국 홍콩 대만 일본 싱가포르

‘26년 5월 69,914   113,907 64,364 85,000 68,990

‘25년 5월 60,559 130,197 57,021 82,723 74,560

성장률(전년比) 15.4% -12.5% 12.8% 2.8% -7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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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료 출처 : 필리핀 관광부 보도자료 등 뉴스 종합

https://www.pna.gov.ph/articles/1277709

https://interaksyon.philstar.com/business/2026/07/13/316252/

https://newsinfo.inquirer.net/2261827/

https://www.philippineairlines.com/ph/en/newsevent-listingpage/travel-advisory/

https://www.abs-cbn.com/news/business/2026/7/10/

https://insiderph.com/robust-demand-drives-strong-turnout-at-travel-madness-Expo-2026

https://datalab.visitkorea.or.kr/

https://www.discoverhongkong.com/content/dam/dhk/intl/corporate/newsroom/tourisum-statis

tics/2026/tourism_stat_05_2026.pdf

https://stat.taiwan.net.tw/inboundSearch

https://statistics.jnto.go.jp/

https://stan.stb.gov.sg/


